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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burnout in medical students
Su Hyun Lee and Woo Taek Jeon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의과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소진의 관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이수현, 전우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medical
students.
Methods: The study group comprised 446 students in years 1 to 4 of medical school. They were asked to rate their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cademic self-efficacy was correlated negatively with academic burnout explaining 37% of academic burnout. 
Conclusion: Academic self-efficacy (especially self-confidence) had the greatest effect on academic burnout.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an evaluation and support system for students.
Key Words: Academic burnout, Academic self-efficacy, Self-confidence
서론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소위 “공부의 신”이라고 부른
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본과에 진입하면 학업으로 인한 심각
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곤 한다. 그 이유는 과중
한 학업량, 여가시간 부족, 좋은 성적 유지에 대한 심리적 압
박감, 환자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의학적 처치를 학습해야 하
는 복잡하고 특별한 학습 환경으로 다중적인 스트레스 요인
에 직면하기 때문이다[1,2].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Conservation of Resource (COR) 
이론은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스트레스는 개인의 자원을 손
실시키거나 완전히 소진시키는 원인이 되며[3] 과중한 업무
량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4]. 
COR 이론을 근거로 볼 때 과중한 학업으로 지속적인 학업 스
트레스에 노출된 의과대학생들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학업 소진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 소진은 장기간에 걸친 학업 스트레
스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피로감, 좌절감, 학업에 대한 거리
감, 스트레스, 무력감, 학업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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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
  국외 연구에 따르면 학업 소진은 의과대학생들의 50%~60%
가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이며[6] 많은 학습량과 과도한 임상
실습이 소진과 관련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7,8]. 더불어 의학 분야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
[9]인 반면 학업 소진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여학
생에게서 나타나는 소진현상은 자살률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
표로 활용되고 있다[10]. 국내에서는 의과대학생의 학업 소진 
연구가 시작단계로 최근에 학업 소진 척도 타당화 연구가 진
행된 바 있다[11]. 학업 소진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정서적 고갈은 지나친 학업에 대한 요구로 인한 심각한 피로
감을 의미하며, 냉소성은 학습에 대한 거리감을 의미한다. 무
능력감은 학업에서의 낮은 성취경험으로 인한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말한다[12]. 학업 소진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학업
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있으
며 무능력감을 경험한다.
  한편 학습자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 성취를 가
장 잘 예언하는 개인차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업 수
행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
감, 어려운 과제 선호라는 세 가지 구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자
신감이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신념으로 정의
되며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이다. 마
지막으로 어려운 과제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
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것이다[13].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
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소진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효능감 수준의 변화는 소진과 같은 심리적 건강
(wellbeing) 상태의 변화와 매우 관련이 높다[14]. 소진은 효
능감 위기 또는 무능력감에서 발달하며 자신의 유능감 부족
에 대한 확신은 소진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15]. 자기
효능감과 소진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소진되며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16]. 이 같은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 수행과 학업 성취는 커지며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시
사한다[4]. 이상의 선행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소진과의 관련
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학습자의 수행수준에 대한 예측
이 중요한 학습상황에서 개인의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효능
감을 측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지도나 상담에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13]. 연구 결과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과 학업성취도는 0.17이라는 낮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
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보다는 학생들의 학업적 수행을 제대
로 예측할 수 있는 학업 수행과 관련된 맥락 특수적인 효능감 
척도 사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17]. 이에 본 연구는 의과대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소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별 학업 소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국외 연구에서는 학업 소진에서 남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여학생들이 학업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교육환경이 다른 국내에서
는 남녀별 학업 소진 현상이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밝혀보
고자 한다. 둘째, 외국과 달리 국내 의과대학에서는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
는 학생들을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동일한 커리큘럼 안에서 학
업 소진과 학업 효능감을 경험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집단 간 학년
별 학업 소진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낮
은 자기효능감이 소진을 유도한다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병행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본과 1, 2, 3, 4학년 총 47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회수가 안 되었거나 반응 질이 나쁜 설
문지를 제외하고 44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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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 Demographics (N=446)
Variable Classification No. of cases (%)
Gender Male 296 (66)
Female 150 (34)
Group Medical college student 247 (55)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 199 (45)
Grade 1st year 129 (29)
2nd year 112 (25)
3rd year 109 (24)
4th year  96 (22)
사 기간은 2013년 5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설




  학업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
vey, MBI-SS)를 국내 의과대학생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
[11]를 사용하였다. 학업소진척도는 총 14문항이며 정서적 고
갈(5문항), 냉소성(4문항), 무능력감(역채점, 5문항)으로 구성
되며 7점 척도로 평정한다(1, 전혀 아니다; 7, 늘 그렇다). 정
서적 고갈과 냉소성, 무능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상태
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는 0.86이며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정서
적 고갈 0.85, 냉소성 0.83, 무능력감 0.77로 나타났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 & Park [13]
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이며 6점 Likert척
도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0.88, 자신감 
0.84, 어려운 과제 선호 0.91, 자기조절효능감 0.77로 나타났
다.
3. 통계 분석 
  각 변인들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상관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성별, 소속, 소속에 따른 학년별 학업 소진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1. 변인 간 상관 분석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과 학업 소진 하위 요인 간 상
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
관(0.16–0.5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변인별 학업 소진의 차이
1) 성별, 소속별 학업 소진의 차이
  학업 소진이 성별(남녀), 소속(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별 학업 소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속
별 학업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무능력감에서 의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별 차이가 확인되었다(Table 3). 
2) 학년별 학업 소진의 차이
  학년별 학업 소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집단으로 나누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
고 학업 소진 하위 척도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 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의과대학생 집단은 학년에 따라 학업 소진 하위 척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9, 1070)=3.28, Wilks’s 
lamda=0.89, p<0.001). 일변량 분석 결과, 정서적 고갈
(emotional exhaustion, EX)과 무능력감(inefficacy, I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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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Self-Efficacy
Factor
Academic burnout Academic self-efficacy
1 2 3 4 5 6 7 8
EX 1
CY 0.501** 1
IE 0.241** 0.421** 1
T of B 0.801** 0.825** 0.676** 1
SC -0.456** -0.271** -0.351** -0.475** 1
SR -0.163** -0.332** -0.583** -0.441** 0.293** 1
TDP -0.336** -0.243** -0.391** -0.418** 0.349** 0.292** 1
T of ASE -0.413** -0.376** -0.606** -0.593** 0.737** 0.709** 0.744**   1
Mean 18.2 11.8 17.5 47.6 39.7 38.1 31.5 106.3
SD 5.9 4.9 4.5 11.8 8.5 7.1 7.3  16.4
EX: Emotional exhaustion, CY: Cynicism, IE: Inefficacy, T of B: Total score of burnout, SC: Self-confidence, SR: Self-regulatory, TDP: Task 
difficulty preference, T of ASE: Total score of academic self-efficacy, SD: Standard deviation.
**p<0.01.
Table 3. Difference in Academic Burnout by Group and Gender
Scale
Gender difference Group difference
Male (n=296) Female (n=150) F (1.444) MCS (n=247) GMSS (n=199) F (1.444)
EX 17.9±6.1 18.9±5.4 3.4 18.1±6.1 18.4±5.6 0.4
CY 11.9±5.0 11.5±4.5 0.8 12.1±4.9 11.4±4.8 2.9
IE 17.5±4.6 17.5±4.3 0.0 17.9±4.7 16.9±4.1  5.3*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CS: Medical college student, GMSS: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 EX: Emotional exhaustion, CY: Cynicism, IE: Inefficacy.
*p<0.05.
Table 4. Multivariance Analysis of Academic Burnout Subscale by Year in Medical College Student
Scale
MCS
1st year (n=76) 2nd year (n=59) 3rd year (n=61) 4th year (n=51) F (3, 243) Bonferroni
EX 20.0±6.4 18.2±5.4 17.0±5.4 16.0±6.3 5.95** 1st>3rd, 4th
CY 12.1±4.1 13.2±5.1 12.0±4.9 11.1±5.4 1.64
IE 17.2±4.7 19.0±4.0 18.4±4.5 16.9±5.2 2.7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CS: Medical college student, EX: Emotional exhaustion, CY: Cynicism, IE: Inefficacy.
*p<0.05, **p<0.01.
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
한 결과, 정서적 소진에서 1학년과 3, 4학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반면 의학전문대학
원생들은 학년에 따른 학업 소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5).
 
3.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위배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Tolerence값을 
살펴본 결과 VIF는 1.14~1.19, Tolerence는 0.83~0.89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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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variance Analysis of Academic Burnout Subscale by Year in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
Scale
GMSS
1st year (n=53) 2nd year (n=53) 3rd year (n=48) 4th year (n=45) F (3, 139)
EX 19.7±5.7 19.0±6.1 17.6±4.7 17.2±5.6 2.20
CY 11.7±5.2 11.3±5.0 10.9±4.3 11.5±4.4 0.27
IE 17.0±4.2 16.5±4.3 17.0±4.2 17.2±4.1 0.23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GMSS: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 EX: Emotional exhaustion, CY: Cynicism, IE: Inefficacy.
Table 6. Multiple Regression of Academic Burnout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Adj-R2) F
Academic self-efficacy  SC -0.51 0.07 -0.31 -7.58***
0.37 (0.36) 85.15*** SR -0.47 0.07 -0.28 -6.99***
 TDP -0.31 0.06 -0.22 -5.40***
SC: Self-confidence, SR: Self-regulatory, TDP: Task difficulty preference.
***p<0.001.
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Durbin-Warson계수를 살펴본 결과 1.95로 잔차가 독립적임
이 확인되었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학업 소진에 대해 전체 37%의 설명력을 보였다(F=85.15, 
p<0.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감(β=-0.31, p<0.000), 
자기조절효능감(β=-0.28, p<0.000), 어려운 과제 선호(β= 
-0.22, p<0.000)는 학업 소진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Table 6).
고찰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
지 않은 의과대학생의 학업 소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별/소속별/학년별 학업 소진의 차이를 살펴보
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소진 하위 요인 간 상관 분
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소진은 부적상
관(r=-0.59)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가 0.6 수준
으로 두 변인 간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학업 소진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18]와 일치한다. 그리고 학업 소진과 자기효능감과
의 상관을 -0.3 수준으로 보고한 연구[19]와 비교할 때 자기
효능감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학업 수행을 예측
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 소진 예방을 위해 학업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성별 학업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학업
에서 경험하는 소진은 남녀 구분 없이 의과대학생이면 누구
나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정서적 고갈에서 여학생들의 평균이 남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도 의
과대학 재학중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적 고갈을 더 많
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0]. 또한 여성 의
료인(의과대학생, 의사)에게서 발견되는 정서적 고갈과 냉소
성의 초기 징후들은 자살률을 예측하는 지표임이 확인된 바 
있다[8].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을 경험하는 여성의료인들이 
모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성 의료인이 정서
적 소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고갈의 실체를 밝히
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또한 현재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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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소속별 학업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과대학생
들이 의학전문대학원생들보다 학업에서 무능력감을 더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생들
보다 학업에서 무능력감을 더 경험한다는 것은 의과대학 교
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
원생들이 인지적 학습 전략과 시간관리 전략을 더 많이 사용
하며 특히 심화학습과 관련된 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20].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이미 4년간의 학부과정 동안 
우수한 학업 성취를 경험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4년간의 학부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의과대학에서 새롭게 습득한 지식을 
정교하게 연결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새로 습득한 지식을 
검증하고 증례를 통해 분석해 내는 심화 전략을 사용하기 때
문에 학업에서 무능력감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단순암기 중심의 학습 전략은 증례 중심의 학습에 적합
한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 간의 차
이는 단순히 4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
력의 차이로 보기 어렵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어
떤 교육적 경험을 했는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
과대학생들이 학업에서의 무능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
과 2년 교육과정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과 1학년
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21]는 
예과 교육과정이 본과 1학년 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발판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마다 의예과 교육에 기
대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본과 교육과 단절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본격적
으로 의학을 공부하는 본과에 진입했을 때 학업 장벽을 만들
고 학업에서의 무능력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발달적 차이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집단
을 나누어 학년별 학업 소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
과대학생 집단에서는 정서적 고갈과 무능력감에서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고갈은 3, 4학년보다 
1학년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학전문
대학원생들은 학년에 따른 학업 소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고갈은 소진을 구성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과도한 학습량, 환경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 상
실로 생겨난다[22]. 실제로 학업에서의 과부하는 정서적 고갈
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학생들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업에 사용하면서 극도의 피로감과 정서적 고갈을 경험한다
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23]. 그리고 시험이 의과대학생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임을 밝혔다
[24].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5~6월 기간 동안 
본과 1학년은 성적에 반영되는 지필시험을 5회 치렀으며, 본
과 2학년 2번, 본과 3, 4학년은 0회였으며 학기 초부터 누적
된 시험 횟수를 살펴보면 1학년 10회, 2학년 2회, 4학년 2회, 
3학년 0회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시험 횟수를 비교해 볼 때, 
본과 1학년들이 잦은 시험에 노출되면서 정서적 고갈을 더 많
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1학년들의 정서적 고갈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즉, 1학년들은 의과대학생과 의학
전문대학원생들 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심리적/신체
적 피로감을 경험하고 지쳐있는 상태인 것이다. 본과 1학년 
과정은 주로 기초의학을 배우는 시기인데 1학년에 집중된 많
은 시험 횟수와 버거운 학습량은 학생들이 학업은 물론 기초
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과 1학년들의 정서적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학 과목의 일부를 예과 2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1, 
2학년 강의를 기초/임상 통합 과목으로 운영하여 기초와 임
상지식을 균형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는 학업 소진이 교육과정 운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학교마다 학년에 따른 학업 소진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Galán et al. [25]의 연구에서 3학년과 6학년(우리나라 본1과 
본4)의 소진을 비교한 결과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은 6학년(본
4)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무능력감은 3학년(본1)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연구에서 학년 간 학업 소
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만 학년별 경
험하는 소진 내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
겠다. 한편 의과대학생들의 경우 무능력감에서 학년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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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 비교는 무의미하지만 
단순 평균 비교를 하자면 2학년>3학년>1학년>4학년 순으
로 무능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무능력감의 내용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소진을 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소진을 설명하는 개인차 변인 중 단일
변인으로 37%의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학업 소진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특히 학업
적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 중 자신감(β=-0.31)이 학업 소진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
에서의 자신감이 낮을수록 학업 소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 학교부적응 행동(낮은 학업 동
기와 학업 성취, 잦은 결석, 학업 중단)의 주된 원인이 학업 
소진이며[4] 자신감 상실 및 열등감이 유급의 심리적 요인
[26]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업에
서의 낮은 자신감과 열등감이 학업 소진과 학업 부적응을 예
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의과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
은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평가
는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상대
평가를 하던, 절대평가를 하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학생이 배
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으며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을 경험하게 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
이 평가를 통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
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학업에
서 자신감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학업 소진
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개발을 통해 교
수들의 교수(teaching) 및 평가역량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교육전담 트랙을 만들어 교육 및 평가를 전
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
요가 있겠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
간관리능력, 정서조절능력, 현실적인 계획능력 및 실행능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시간관리, 공부계
획, 자기인식 및 정서조절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업 소진 연구에서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소진을 설명하
는 예언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 
연구에 대한 제언과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
학마다 교육과정 운영체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
개 의과대학의 사례로 의과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학업 소진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많은 대학에서 소진 연
구가 진행되어 국내 의과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학업 소진 양
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의과대학생들의 학업 소진
은 시험 횟수나 임상실습의 강도와 같은 교육과정과 매우 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업 소진을 측정하는 시점이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후 다양한 시점에서 학업 소진 연
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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